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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잘레이 언덕, 퐁트와즈 
(Jalais Hill, Pontoise c. 1867)

카미유 피사로 (Camille Pissaro 1830-1903)

(캔버스에 유채 87 cm x 114.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것은 현대적인 전원풍경이다. 인간이 땅을 갈면서 

지나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은 계곡, 이 언

덕은 영웅적인 단순함과 거침없음을 지닌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면 이보다 더 진부한 것은 없을 것이다. 

화가의 예술가적 기질은 평범한 현실로부터 삶과 강

인함의 귀한 시 한 편을 이끌어 내었다.”

19세기 말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프랑스 작

가 에밀 졸라는 1868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된 카미

유 피사로의 풍경화를 보고 이렇게 극찬했다. 졸라의 

찬사에 힘입어 무명의 화가였던 피사로는 프랑스 전

원 풍경화가로서 명성을 굳히게 된다.

그저 고운 초록빛 풍경화로만 보여지는 이 그림이 당

시에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

만 그때는 바로 인상파 그림의 태동기였다. 피사로는 

미술사에 남아 있는 유명한 화가들을 결집해 인상파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 조르쥬 쇠라, 폴 세

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과 함께 후기 인상파 움직

임까지 이끌어 내었다.

수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스승이자 멘토였으나 그들

의 명성에 비해 피사로의 이름은 그다지 지명도가 높

지 않다. 그가 뚜렷한 개성없이 다소 평범하고 잔잔한 

그림을 주로 남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에밀 졸라의 평처럼 피사로의 진가는 그‘평

범함’에 있다. 밖에 나가 밑그림을 그리고 화실에서 

그림을 완성했던 일부 동료 화가들과 달리 피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려낸 성실한 

화가였다. 있는 그대로, 또 보이는 대로 빛과 색채를 

화면에 옮기고자 했고, 섬세하고 담담한 붓질을 선호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소재들이었지만 피사

로는‘평범한 현실’을‘단순함’과‘강인함’이 살아 

있는 귀한 이미지들로 탈바꿈시켰다. 

누구든지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온화한‘어른’이었

다고 전해지는 피사로는 그림도 자신의 인품처럼 그

렇게 그렸던 것 같다. 당시에는‘현대적’풍경화였다

는 이 그림에도 그림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해 느꼈던 진지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그대

로 묻어난다.

《김동백》  


